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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온·멜라토닌·코티졸 분석을 통한 노년기 여성의 의복 착용 쾌적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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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Melatonin and Cortiso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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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wearing comfort of elderly women through a physiological analysis based on rectal
temperature and biochemical analysis with salivary melatonin and cortisol. This study was conducted on 7 elderly women
aged 65 or over. Two kinds of clothing ensemble (control and prototype) were used as experimental clothing. The control
clothing was a general clothing ensemble and the prototype clothing lowered clothing pressure by adding an extra gap.
The experimental schedule included daily living activities with randomly assigned experimental clothing. Rectal tem-
perature was constantly measured every 5 minutes during the experiment and saliva samples for melatonin and cortisol
were collected twice per day before and after sleep. The rectal temperature was lower for the prototype than the control
throughout the experiment, and its circadian rhythm was prompt and clear in prototype. In addition, melatonin was
secreted more but cortisol was secreted less when the subjects wore the prototype clothing. With these results, we
assumed that regular circadian rhythm and low level of stress might be caused by wearing prototype clothing that lowered
clothing pressure. The results demonstrate the necessity to develop clothing that considers body changes in elderly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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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복은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여 자신감과 심리적 만족감을

갖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도구로도 활용되는데(Yeo, 2007), 최근 노년

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노년

층이 힘 있는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노년층은 미적인 요

소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헐렁한 옷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왔

던 기존의 의식과는 달리,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으면

서도 노년기 특유의 체형도 커버할 수 있는 의복에 대한 요구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등과 어깨 부분에 살이 찌고 등이

둥글게 굽어 등길이가 길어지며, 가슴이 쳐지면서 벌어지고, 허

리와 엉덩이의 너비와 두께가 커지는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된다(Hazel et al., 1994; Kim & Lee, 2010; Siu & Fan,

1999). 그러나 이러한 노년층의 신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

년층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들은 노년층의 체형 및 치수범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업체 공통의 표준 치수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Chung et al., 2004).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의류의 대부분이 노년층 특유의 신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제작·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반영되

지 않은 의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게 될 경우 지속적인 의복압

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의복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정

신적 착용 쾌적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

간의 스트레스 반응은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

어서 측정이 매우 어렵지만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생화학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누어서 측정·평가 할 수 있다(Cohen et

al., 1997). 

의복 착용으로 인한 의복압의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평가한

선행연구로는 Jung and Ryu(2002), Na and Lee(2010), Tokura

(1989) 등이 의복압이 신체의 구속감, 관절 가동역, 타액, 피부,

근육활동, 호흡, 맥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

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주로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을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측정법은 의복에 의한 구속감이나 스트

레스가 클 때에는 측정 결과가 확실히 얻어지지만, 구속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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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일반적인 조건하에서는 미세한 변화까지

도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법과 해석 기술이 필요하다

(Hong & Hong, 1998). 따라서 스트레스 상태의 객관적이고

정밀도 높은 평가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직장온과 같은 생

리적 반응의 분석과 함께, 자율신경계의 영향으로 분비되어 생

체 리듬의 주요 조절 인자인 멜라토닌 호르몬(Min et al.,

2000),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변화된 생화학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신뢰성 있는 생체지표인 코티

졸 호르몬(Ahn et al., 2007; Kim et al., 2004; Mcewen et

al., 1997)과 같은 생화학적 반응의 분석이 요구된다. 

멜라토닌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전기요가 수면 중 멜라토닌

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Jeong & Tokura, 1996), 폐

경 후 여성의 운동이 멜라토닌 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Han, 2007), 노년층의 멜라토닌과 수면과의 관계에 관한 연

구(Pandi-Perumal et al., 2005) 등이 있어 멜라토닌의 중요성

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

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티졸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상태 분

석에 관한 연구로는 수면 박탈 시간(Koo, 2010), 임상미술치료

효과(Gu, 2010), 노화, 우울, 불안 요소(Heaney et al., 2010)

와 코티졸 반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멜라토닌

과 코티졸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의류학

분야에서의 사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멜라토닌과 코티졸

을 활용한 생화학적 반응 분석으로 의복 착용 쾌적감을 평가하

는 방법도 의류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온 측정을 통한 생리적 리듬 평

가와 함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측정과 신체

의 스트레스 상태를 조절하는 코티졸 호르몬 측정을 통한 생화

학적 반응의 평가를 실시하여 노년기 여성이 일상생활 활동 시

착용하게 되는 의복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생화학적 반응을

분석하여 착의 쾌적성을 평가하고자 하며, 이러한 결과를 쾌적

한 노년기 여성용 의복 제작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2종의 실험복 착용

시의 착의 쾌적성을 생리적·생화학적 반응 분석을 통해 알아

보기 위하여 직장온, 멜라토닌, 코티졸 측정을 실시하였다.

2.1. 실험의복

실험복은 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시판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성복 패턴을 적용한 ‘control’과 control clothing을 기준으로

여유분을 더하여 의복압이 감소된 ‘prototype’과 같은 2종의 의

복을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복종은 블라우스, 재킷, 팬

츠로 구성하였으며, 실험복의 자세한 형태는 Table 1에 나타내

었다. 

Control clothing의 경우 선행연구(Bae & Kim, 2007; Suh,

2006)를 참고하여(Table 2) 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시판되고

있는 기성복 패턴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의복 제작을 위

한 체형 연구에서 노년기 여성은 높이나 길이항목보다 너비와

둘레항목이 더욱 중요한 인자로 파악되어(Lee, 1983) prototype

clothing의 경우 control clothing을 기준으로 블라우스와 재킷은

가슴둘레의 여유분과 암홀의 깊이를 더하고, 소매산의 높이는

낮추었으며, 팬츠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에 여유분

을 더하여 제작하였다. 실험복 제작에 적용된 부위별 치수산출

식과 변화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실험복은 KS K 0055의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규정에 따라 블라우스와 재킷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를 3 cm단위로 변화시켜 3개 사이즈(66, 77, 88)로 제작하였

Table 1. Clothing for experiment

Blouse

Jacket

Pants

 

 

 

Table 2. Precedence studies about jacket patterns for elderly women

Bust 

circumference

Scye 

depth

Sleeve cap 

height

Bae & Kim(2007) B/4 + 2.5 ± 0.5 B/4 + 0.5 AH/4 + 4.7

Suh(2006) B/4 + 2 ± 0.2~0.5 B/4

Table 3. Size calculation method

Control Prototype Difference

Blouse

Bust circumference B/4 + 2 B/4 + 3 + 1.0

Scye depth B/4 - 0.5 B/4 + 1.5 + 2.0

Sleeve cap height AH/4 + 4.7 AH/4 + 3 - 1.7

Jacket

Bust circumference B/4 +2.5 B/4 + 3.5 + 1.0

Scye depth B/4 + 0.5 B/4 + 2.5 + 2.0

Sleeve cap height AH/4 +4.7 AH/4 + 3 - 1.7

Pants

Waist circumference W/4 + 0.5 W/4 + 1 + 0.5

Hip circumference H/4 + 1 H/4 + 2 + 1.0

Crotch length H/4 + 2 H/4 + 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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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팬츠는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4개 사이즈(28, 30, 32, 34)로

제작하였으며, 피험자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실험복을 선정하

여 착용하게 하였다. 실험복 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복압은

‘control’과 여유분이 더해진 ‘prototype’에서 부위별로 서로 다른

의복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어팩 센서(Air pack

sensor)를 사용한 접촉압 측정기(AMI 3037, AMI Co. Ltd.)로

측정한 피험자 7인의 부위별 평균 의복압은 각각 Fig. 1과 같다.

또한 실험복의 여유분 이외에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

하기 위해 재킷, 블라우스, 팬츠 각각에 대해 소재, 디자인, 부자

재 등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피험자는 control clothing

착용 실험 시와 prototype clothing 착용 실험 시에 실험복 이외

의 속옷, 양말, 신발은 동일한 것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2.2. 피험자

피험자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년기 여성 7명으로 하였

으며, 노년기의 연령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UN인구통계, 우리나라 경로당 이용 연령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

였다.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은 73.4(±2.94)세이며 평균 신장은

155.4(±1.93)cm, 평균 체중은 60.0(±3.83)kg으로, Size Korea의

2010년 계측 자료 중 최고 연령층인 60~69세 여성의 평균 사

이즈인 152.3±5.32 cm, 57.8±8.08 kg에 근접한 피험자로 선정

하였다.

피험자는 실험 전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인 의사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자에게 실험 전 높은 강도

의 운동, 알코올 섭취, 흡연 등을 금하도록 하였고 일상적인 생

활과 수면시간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3. 실험방법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의복이 낮 동안의 활동 시 뿐만 아

니라 수면 시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은 24

시간을 주기로 2회 실시되었으며, 2회의 실험일 동안 피험자는

블라우스, 재킷, 팬츠로 구성된 ‘control’과 ‘prototype’ 의복 앙

상블을 각각 1회씩 랜덤으로 착용하였다. 실험은 09: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의 24시간을 1일로 하여, 실험복을 착용하

고 식사, 산책 등의 일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각성기와 잠옷

을 착용하고 수면을 취하는 수면기(22:00시~07:00시)로 구성되

어있다. 식사 시각은 12:30시, 18:00시, 다음날 08:00시로 설정

하였고, 식사시간 사이에 약간의 간식을 제공하였으며, 점심식

사와 저녁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도록 하였다.

실험 시작과 함께 피험자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인체

치수를 측정한 후 실험복을 착용하였으며, 실험복 착용 후에 직

장온 측정을 위한 센서를 장착하였다. 멜라토닌은 수면 전

21:50시와 다음날 기상 후 07:00시에 분비량 분석을 위한 타액

Fig. 1. The clothing pressure of experimental clothing (*p<.05, **p<.01).

Table 4. A chart of experimental schedule

Time(of day) Experimental protocol

09 : 00
Wearing the experimental clothing (‘control’ or ‘prototype’)

Start of the measuring rectal temperature

10 : 30 ·······································Snack (coffee, sponge cake)

12 : 30 ················································Lunch 

13 : 30 Walking (for 20 min.)

15 : 30 ·········································Snack (tea, sponge cake)

18 : 00 ················································Dinner

19 : 00 Walking (for 20 min.)

21 : 00 Measuring cortisol

21 : 50 Collecting saliva (for the melatonin analysis)

22 : 00 Sleep (with their own pajamas)

07 : 00

Wake up

Collecting saliva (for the melatonin analysis)

Measuring cortisol

08 : 00 ·············································· Breakfast

09 : 00 The end of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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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를 채취하였고, 코티졸은 정해진 일과를 거친 후 21:00시

와 다음날 기상 후 07:00시에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의복 이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온도는 실험이

진행된 1월~2월의 날씨를 고려하여 난방을 통해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설정한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인 18~20
o
C를 유지시켜

주었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일상생활과 유사한 활동을 하도

록 하였으며, 실험복 종류에 따른 2회의 실험에서 환경, 활동,

음식섭취량 등이 유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

인 실험 스케쥴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2.4. 측정항목

2.4.1. 직장온

심부온의 일내 리듬과 수면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부온

측정 부위 중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아 안정적이고 정확

한 직장온을 측정하였다. 직장온은 직장온 센서에 커버를 씌우

고, 장착이 용이하도록 의료용 바셀린을 얇게 도포한 후 직장

내 12 cm까지 삽입하여 고정시켰으며, 센서는 data logger(LT-

8A, Gram Corporation, Japan)에 연결하여 5분 간격으로 24시

간동안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4.2. 멜라토닌

일상생활 활동 중에 착용한 의복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의 분비량

을 측정하였다(Kim et al., 2011). 멜라토닌 분비량 측정은 타액

검체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은 객관적이

고 채취하기가 쉬우며 비침습적인 방법으로(Park et al., 2008),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타액 검체의 채취는 수면의 방해를 막기 위해 수면 직전

(21:50시)과 수면 직후(07:00시)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멜

라토닌 분석용 타액채취 Kit(Buhlman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채취방법은 Kit에 포함된 면구를 입안 깊숙이 넣고

3분간 부드럽게 씹어 타액이 면구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한 후 면

구를 다시 kit의 보관 통에 뱉어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불순

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은 타액 채취 15분 전 입

안을 찬물로 충분히 헹구었으며,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쵸콜릿, 바나나, 커피 등의 섭취를 금하였다. 채취된 타액 검

체는 변질을 막기 위해 호일로 감싸 냉동보관 하였으며, 이 후

타액 검체 속 멜라토닌 농도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전문 분석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법으로 분석하였다.

2.4.3. 코티졸

의복압이 신체에 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하는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량을 타액

검체를 통해 분석하였다. 타액 검체의 채취 및 코티졸의 분비

량 측정은 수면 전 의복 이외의 요소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

게 작용한다고 파악된 21:00시와 코티졸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인 기상 직후 7:00시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타액아

밀라아제 모니터 Kit(NIPR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it의 구성품 중 칩의 시트 끝부분을 혀 밑에 넣어 30초간

타액을 채취한 후, kit의 본체에 연결하여 나타난 수치를 확

인하는 방법으로 타액 검체 내 코티졸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Fig. 2).

코티졸은 스트레스 상태를 반영하는 호르몬인 만큼 검체의

채취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이용되

어왔던 혈액 검체를 이용한 분석에 비해 타액 검체를 이용한

분석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채취가 가능하다. 또한 타액 내

의 코티졸은 이러한 채취 방법에서의 장점과 함께 생물학적으

로 활성화된 호르몬을 혈액보다 잘 반영하기 때문에 실험실과

현장실험에서 내분비성 스트레스 반응에 편리하고 신뢰할만한

척도로서 평가되어질 수 있다(Ahn et al., 2007).

2.5. 자료분석

직장온은 체온의 일내리듬을 파악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산술통계 처리하여 ‘control’과

‘prototype’ 실험복 사이의 심부온 일내리듬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멜라토닌은 낮 동안의 생활이 야간 멜라토닌 분비량에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수면 직전과 수면 직후 2회의 측정

치를 합한 전체 멜라토닌 분비량에 대해 산술 통계 처리하여

2가지 실험복 착용 시의 멜라토닌 분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코티졸은 멜라토닌과는 달리 스트레스 발생 당시의 상황을 반

영하므로 수면 전과 수면 후에 측정한 데이터 각각을 산술통계

처리하여 2가지 실험복 착용 시의 코티졸 분비량과, 2회의 측

정 시간별 코티졸 분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들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9.0

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여 모든 자료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또한 control clothing 착용 시와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의 유의차 검증은 paired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5% 이내로 하였다.

Fig. 2. Measurment of cortisol using salivary amylase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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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직장온

본 연구에서는 직장온 측정을 통해 일상복 착용 시의 의복

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의 일내리듬(circadian rhythm)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특히 활동하는 동안 착용한 의복

이 수면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면 시 심부온

의 변화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생체시계는 환경

리듬 즉, 빛을 통해 조절되는데 이것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시상교차상핵(SCN; suprachiasmatic nucleus)에서 망막을 통해

얻어낸 빛의 유무 정보에 따라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 등의 작

용을 하여 24시간 주기에 따른 생체시계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1).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철저한 통제를

통해 유사한 환경적 조건에서 실험복만을 다르게 적용하였을

때의 심부온의 일내리듬을 측정하여 의복압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파악된 심부온의 일내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

으며, 수면시의 심부온 변화에 대해서는 Table 5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Fig. 3을 통해 직장온의 일내 리듬을 살펴보면 활동시간과 수

면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하루 동안 control clothing 착용 시가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보다 직장온이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Lee, 2005;

Jeong & Kim, 2010)의 신체 압박에 따른 심부온 연구 결과에

서도 신체적 압박이 있는 경우가 압박이 없는 경우보다 직장온

이 활동 시간과 수면시간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

다고 하여 control clothing 착용 시 전체적으로 직장온이 높은

경향을 보였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속적으로 피부에 압박이 가해지면 교감신경의 활성화 등으

로 인하여 말초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 피부온이 감소하게 되는

데, 이러한 지속적 피부 압박에 의한 피부온 저하가 신체의 열

손실 메커니즘을 변형시키며 항상성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심

부온을 높여 체온의 일내리듬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체 리듬의 교란은 수면에 장애를 야기하게 되는데,

본 실험의 결과에서 나타난 두 의복간의 직장온 차이 역시 수

면 시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Aschoff(1983)

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장온은 야간에 하강하여 인간

을 수면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며, 새벽에 다시 상승하

여 각성을 유발시키는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리듬이 선

명하고 빠르게 나타날수록 건강한 신체리듬을 가진 것으로 설

명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면시의 심부온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5를 통해 수면 시작 시각인 22시부터 기상 시각인 다

음날 7시까지의 수면시간 중 실제로 수면 상태에 접어드는 입

면기(入眠期; Hypnagogic period)의 심부온의 변화를 살펴보면,

control clothing 착용 시 직장온의 최고온도는 37.34
o
C로

22:35시에 나타났고, 최저 온도는 36.76
o
C로 24:50시에 나타났

으며,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 직장온의 최고온도는 37.25
o
C

로 22:15시에 나타났고, 최저온도는 36.64
o
C로 24:00시에 나타났

다. control clothing 착용 시와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 수면

을 위해 잠자리에 든 시각은 모두 22:00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면기에 직장온이 감소하는 시각까지 control clothing

착용 시에는 35분이 소요된 것에 비해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에는 15분이 소요되어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에 비교적

Table 5. Rectal temperature change during sleep

Temperature(
o

C) Time(hh:mm)

ontrol prototype control prototype

Hypnagogic period

max 37.34(±0.130) 37.25(±0.201) 22:35 22:15

min 36.76(±0.242) 36.64(±0.522) 24:50 24:00

difference -0.58 -0.61 2h15m 1h45m

p-value 0.0001 -

Hypnopompic period

min 36.75(±0.280) 36.58(±0.628) 05:45 04:45

max 36.93(±0.211) 36.78(±0.573) 07:00 07:00

difference +0.18 +0.20 - -

p-value 0.020 -

mean(SD)

Fig. 3. Rectal temperature change of the day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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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쉽게 수면상태로 접어들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ontrol clothing 착용 시 입면기에 직장온의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사이의 온도차는 0.58
o
C로, 최저온도까지 감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 15분이 소요되었고,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에는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사이의 온도차가 0.61로, 최저온도

까지 감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45분이 소요되어,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에 직장온이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였

으며 감소의 폭도 크게 나타났다. 올인원 착용으로 인한 의복

압이 멜라토닌 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Jeong and

Kim(2009)의 연구에서도 올인원 미착용 시가 올인원 착용 시

보다 보다 입면기 직장온의 하강이 급격하게 나타나, 본 연구

의 ‘prototype’에서 보여준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입면기의 수면에 대해 Murphy and Campbell(1997)은 심부

온의 급속한 감소가 수면의 개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숙면을

유도한다고 하였으며, Monroe(1967)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잠을 잘 못자는 사람에 비해 수면 중 직장온 강하가 더 크고

좋은 수면패턴을 가지고 있어 깊은 잠을 잔다고 하였는데, 이

와 같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직장온 측정

결과에 따라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에 전반적인 입면기 수

면의 질이 더 좋았다는 판단이 가능하였다.

입면기 이후 심부온은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형태를 보이는

데,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가 control clothing 착용 시보

다 직장온이 더 낮은 상태로 지속되고, 온도의 변화가 작고 고

른 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 더욱 깊고 안정적인 수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수면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출면기(出眠期;

hypnopompic period)의 직장온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가 control clothing 착용 시보다 직장온의 상

승 시점이 약 1시간가량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심부온은 비록

작은 차이라 할지라도 인체의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Cabanac et al., 1976) 본 실험에서 나타난 직장온 리듬

의 차이를 통해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에 수면의 깊이와

질이 더욱 좋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

활에서의 신체 상태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의 생체시계는 25시간 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반해

환경의 시계는 24시간을 주기로 순환되고 있어 완벽히 일치하

지 않기 때문에 신체는 이러한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신체는 수면 중 생리주기의 재설

정을 통해 생체시계와 환경시계의 설정치(set-point)를 일치시키

려는 작용을 하여 인체의 일주기 리듬을 최적화 시키고자 한다

(Kim,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직장온 변화 패턴을

통해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와 비교하여 control clothing

의 착용이 바람직한 신체의 일주기 리듬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상복 착용 시의 의복압

이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신체에 미칠 부정

적 영향은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3.2. 멜라토닌(Melatonin)

자율신경계의 영향으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생체 일주기 리

듬의 가장 기본적인 표식자이면서 체온, 수면 등 생체 리듬의

주요 조절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환경 변화에 대한 생체의

일주기 리듬 적용의 척도로 삼을 수 있다(Min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멜라토닌 측정을 통해 일상복 착용으로

인한 의복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Fig. 4를 통해 의복의 차이에 따른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알아

보면 control clothing 착용 시 9.35 pg/ml로 나타난 것과 비교

하여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에는 12.33 pg/ml로 나타나

24.17%의 증가율을 보여,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에 멜라토

닌의 분비량이 유의(p<0.05)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Lee(2005)의 연구에서는 피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

멜라토닌 분비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Jeong and

Kim(2009)의 연구에서는 올인원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멜

라토닌의 분비량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여, 의복압이 적은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 멜라토닌 분비량이 크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밖에 많은 선행연

구(Lee, 2005; Mitsuno & Ueda, 1998; Okura et al., 2000)

에서는 피부 압력이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저해하여 분비샘의

활성도가 낮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복압으로 인한 스

트레스가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저해하고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멜라토닌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

라 그 분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노년층에게서는 분비량이 매우

작아진다(Karasek,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멜라노닌 분비량의 유의한 차이는 의복압이 인체에 상당한 영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장소인 송과선은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

한 방어와 적응의 역할을 하는 생리 조절 기관이며 일주기 리듬

변동을 중재하는 기관으로(Khan et al., 1989; Reiter, 1991), 빛

이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게 된다

(Monteleone et al., 1992). 또한 멜라토닌은 체내의 각종 분비

Fig. 4. The amount of melatonin secretio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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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기관의 활동을 조절하는 등 신체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신체의 피로와 세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Park et al.,

2010). 이러한 멜라토닌의 분비는 상경신경절에서 분비되는 신

경전달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에 의해 자극되기 때문에 피부 압

력은 멜라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2005).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의복에 의한 지속적

인 의복압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화되어있는 노년층

에게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

므로 노년층의 나이 듦에 따른 신체 변화가 적용된 편리한 의

복의 제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 코티졸(Cortisol)

코티졸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변화된 생리

학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신뢰성 있는 생체지표로

사용되고 있어(Ahn et al., 2007; Kim et al., 2004; Mcewen

et al., 1997),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의 의복압으로 인한 신

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를 코티졸 측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Fig. 5에서 의복 차이에 따른 코티졸의 분비량을 비교해 보

면, 실험복을 착용한 상태인 21:00시 측정의 경우 의복압을 비

교적 크게 느끼게 되는 control clothing 착용 시에는 172 kIU/

L로 나타났고, 의복압을 비교적 작게 느끼게 되는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에는 118 kIU/L로 나타나, control clothing 착용

시에 스트레스가 유의(p<0.05)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실험복을 벗고 잠옷을 착용한 상태로 수면을 취한 후인

07:00시 측정의 경우 코티졸 분비량의 차이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1:00시와 07:00시의 전체적인 코티졸 분비량을 살펴보

면 2종류의 서로 다른 실험복을 착용한 상태로 측정한 21:00시

의 결과가 공통적인 잠옷을 착용한 07:00시의 측정 결과보다

전체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코티졸 측정에 있어서는 낮 동안

의 실험복 착용이 07:00시 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타액 표본이 뇨

표본보다 급성 스트레스의 효과를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코

티졸 반응이 스트레스에 길들여지지 않고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마다 유사한 형태로 분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Ahn et al., 2007). 또한 노년기 여성의 체형이

반영되지 않아 의복압이 크게 나타나는 control clothing 뿐만

아니라, 여유분 조정을 통해 의복압을 낮춘 prototype clothing

을 착용한 상태로 측정한 경우에도 의복압이 거의 나타나지 않

는 잠옷을 착용하고 측정한 07:00시 보다 21:00시에 코티졸 분

비량이 45%가량 많이 나타난 것은 작은 의복압의 차이가 인체

의 스트레스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Control clothing 착용 시와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 코

티졸 분비량의 유의한 차이와, 실험복 착용과 잠옷 착용시의 코

티졸 분비량 차이가 특유의 일내리듬을 교란 시킬 정도의 수준

이라는 결과를 통해 노년기 여성 특유의 부분적 신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일반적인 의복 착용에 따른 의복압은 신

체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코티졸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코티졸의 농도가 과도하게 증

가되면 면역 기능이 약화되거나 억제되며 특히 수면장애, 수면

박탈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Gonzalez-Ortiz & Martinez-

Abundis, 2005). 또한 코티졸의 분비에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 과정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심할 경우 신체기능의 변화를 초래하고 또 다른 질환을

유발시키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질병의 심각도를 높인다고 한

다(Hwang, 1984). 따라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저항력이 떨어

지고 기능이 쇠퇴하게 되는 노년기의 여성이 나이 듦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고려되어 의복압을 최소화시킨 의복을 일상적으

로 착용 할 수 있게 된다면 단순히 과도한 의복압에서 벗어나

게 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4. 결 론

노년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으

로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노년기 특유의 체형

이 커버되어 편리한 의복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류업계에서는 아직 노년층 특유의 신체 변화에 대해 구

체적으로 반영한 의복의 제작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여성의 체형 변화로 인한 기

성복의 맞음새 문제에 착안하여 노년기 여성이 일상생활 활동

시 착용하는 의복이 신체의 생리적·생화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직장온, 멜라토닌, 코티졸의 측정을 통하여 알아보고, 이

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의복 착용 쾌적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

해 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시판되고 있는 재킷, 블라우스, 팬

츠의 의복앙상블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성복 패턴을 적용한

‘control’ 착용 시와 control clothing을 기준으로 여유분을 더하Fig. 5. The amount of cortisol secretio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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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복압을 감소시킨 ‘prototype’ 착용 시의 생리적·생화학적

반응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화학적 반응 분석에 사용한 멜라토닌은 신체

의 일내리듬 조절과 함께 수면을 유도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생리적 반응 분석에 사용한 직장온과

는 서로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야간 직장온 하강 시에 멜

라토닌 분비량은 반대로 증가한다.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을수록 수면의 질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직장온의 일내리듬과 멜라토닌 분비량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prototype clothing 착용 시에 수면 시 직장

온의 증감이 더욱 뚜렷하고 빠르게 반응하였으며, 멜라토닌의

분비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면의 질이 더 좋았으며, 생체

리듬의 최적화 작용이 더욱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 다른 생화학적 반응 분석에 사용한 코티졸은 분비 정도

에 따라 일시적인 스트레스의 상태를 잘 판단할 수 있는 호르

몬으로, 측정 결과 control clothing 착용 시에 그 농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년기 여성에게 의복압은 스트

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멜라토닌 및 코티졸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심부온의 일내리듬이 교란되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신

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저항력이 떨어지고 기능이

쇠퇴하게 되는 만큼 작은 의복압의 차이만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 여성의 나이 듦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고려되어 의복압을 최소화시킨 의복을 일상적으로 착용

할 수 있게 된다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노년기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적용한 패

턴의 개발과 활용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의류학 분야에서는 의복압과 의복 쾌적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평가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생화학적 반

응에 대한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멜라토닌과 코티졸

분석을 통하여 신체의 미묘한 반응을 객관적·비침습적으로 분

석하여 의복 착용 쾌적성 평가를 시도한 본 연구는 의류학 분

야에서 새로운 의복 쾌적성 평가체계 확립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의류 시장의 규모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의류시장에서 노년층 소비자들이 차지할 영향력은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년층 여성들이 일상생활

에서 착용하게 될 의복에 대한 착의 쾌적성을 조사한 본 연구

는 의류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미 있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착용하게 되는 의복에 관

한 연구인만큼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

기간의 의복 착용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의복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새로운 의복 착용 쾌적성 평가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노년층 의류 시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 의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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